
글. 신혜영 미술비평가 

 

그 자체로 충족되지 않고 반의어를 상정해야만 의미가 풍부해지거나 명확해지는 단어들이 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픽션은 논픽션을, 대화는 독백을,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를 언제나 잠정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쌍의 말들은 공통되는 의미 요소와 상이한 의미 요소를 동시에 가진 것으로, 단순히 반대되는 의미로써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전제로 함으로써만 비로소 온전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백승우의 초기 사진 연작 리얼 월드I과 리얼 월드II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작가가 ‘현실 세계’라는 제목

을 통해 공언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현실과 비현실, 실재와 가상의 유동적인 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

의 표명이다. 리얼 월드I과 리얼 월드II는 소재의 측면에서는 상이한 별개의 두 작업이지만, 그러한 주제적 

측면 때문에 같은 제목을 달고 있는 것이다. 

리얼 월드I은 세계 각지의 유명 건축물과 시대를 넘나드는 특정한 역사적 지형물이 한 데 모여 있는 원경의 

사진이며, 리얼 월드II는 작은 군인들이 어두운 공간에서 떼를 지어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담은 근/원경의 

사진이다. 표면적으로는 두 작품 모두 제목과 달리 ‘비현실적인 세계’로 보인다. 그러나 조금 더 주의를 기울

여보면, 하나는 한국의 도심에 위치한 어느 미니어처 공원 안 모형들의 실제 풍경을 찍은 것이고, 다른 하나

는 특정한 장소에 장난감 병정들을 일정한 대열로 배치해놓고 찍은 것으로, 양자 모두 어떠한 조작이나   

변형도 가하지 않은 오로지 촬영에 충실한 ‘실제 세계’임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사진 속 비현실적인 세계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인 것이다. 리얼 월드I이 특정한 지점에서의 장면을 포착한 시점의 선택만

이 있는 반면에, 리얼 월드II는 작가가 실제의 오브제를 배치하여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개입이 조금 더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두 연작 모두는 빛의 반사에 의한 대상의 객관적 포착

이라는 사진의 광학적인 원리를 그대로 수용한 작업들이다. 하지만 관객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현실과 비현실 어느 한 쪽으로 확신하지 못한다. 이는 예술적 매체로서의 오늘날의 사진이 가진 양가적인 

측면 때문이기도 하고 현대 사회의 모순적인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본디 객관적 재현이라는 사진에 대한 상식적인 믿음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러한 믿음을 배반하는 합성

과 조작을 육안으로 구별해내기 힘들다는 사실 사이에서 관객은 판단을 유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너무도 

실재 같은 가상과 너무도 비현실적인 현실이 도처에 만연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상 사진

이 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비현실인지는 더 이상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백승우의 리얼 월드I과 리얼 월드II는 이러한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그 자신에게는 

현실인 세계 혹은 분명히 현실 세계를 담은 것임에도 대부분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다가가는 이미지의 

모호한 경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아가 사진이 어디까지나 실재의 재현된 이미지이기에 그것이 결코 실재

와 같을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 안에 무한한 변형과 선택의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현대적   

의미의 예술 매체로서의 사진에 대한 작가의 기본적인 태도를 담지하고 있다. 따라서 리얼 월드I과 리얼   

월드II는 오늘날 백승우 작업의 출발점이며 작가로서 그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모체(母體)와도 같은 작업이다. 


